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2021년 10월 15일 MBC 문화방송 주관 국민의힘 

정당 제20대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 배우자 김건희 주가조작 

범죄 가담여부 질문에 거짓말로 일관했다. 

주가조작으로 기소된 이정필에 대해 “한 네 달 정도 (위탁관리)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 (중간생략)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해서 돈을 빼

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발언하였다. 

또한 해당 계좌를 공개해달라는 요구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배우자 명의 신한

증권 계좌를 공개하며 전체 4개월의 일임매매 위탁기간 초기 7일 간만 주식을 

위탁매매로 거래한 것이라고 공표하였다. 

하지만 배우자 김건희씨는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를 시작한 첫 날인 2010.1.12에
는 증권사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수 주문을 직접 넣었고, 
1.13에는 이정필의 매수 주문을 직접 전화로 증권사에 승인을 해주었다. 

더구나 절연한 뒤 계좌를 회수했다고 주장한 2010.5.20. 이후인 2010.6.16.경 DB

보도자료 2022.9.5.(월)

담당 : 공보국    연락처 : (02)6788-2278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이양수 국회의원, 최지현 전 선대위 

대변인을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 고발

○ 윤석열 대통령, 당 경선 후보자 시절 방송토론회에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한 거짓 답변 … 허위 사실 공표

○ 후보자의 배우자 범죄 연루 여부는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거짓 변명 

○ 대통령 취임에 따른 공소 시효 정지, 임기 종료 후 수사 가능 



증권 직원에게 전화로 “저하고 이정필씨 제외하고는 거래를 못하게 하세요”라고 

김건희씨의 통화내용이 공개되었다. 

이에 피고발인인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 배우자의 주가조작 

행위 가담 여부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를 규정하여 누구나 방송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의 배우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더구나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배우자 범죄 연루 여부는 선거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치는 사안이기에,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을 뿐, 수사까지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대통령 취임에 따른 공소시

효 정지로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범죄 공소시효는 아직 넉넉하다. 

따라서 피고발인의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는 명백하고, 비록 대통령 재직 중 

형사소추가 금지된 관계로 당장 기소는 불가능하더라고 추후 위 헌법상 제한이 

종료하는 시점 기소가 가능하므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이양수 국회의원과 최지현 전 선대위 대변인은 2022.2. 경 배우자 김건희씨

가 주가조작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논평을 작성한 바 있다. 현재 김건희씨의 

새로운 녹취록이 발견되어 이 또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이

에 두 사람을 추가로 고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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